대 회 소 개 자 료
	자료내용
	넵스 마스터피스 2010

	자료제공
	KLPGA 전략마케팅팀 홍보파트

	자료작성
	장정원 대리

	자료문의
	  010-4879-0443


◈ 대회개요
	1
	대 회 명
	 넵스 마스터피스 2010

	2
	기    간
	 2010년 8월 19일(목) ~ 8월 22일(일)

	3
	장    소
	 더클래식 골프&리조트(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4
	주    최
	 ㈜넵스

	5
	주    관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6
	총 상 금
	 6억 원 (우승상금 1억2천만 원)

	7
	코스길이
	 파72 / 6,402야드

	8
	참가인원
	 108명 (프로 106명, 아마추어 2명)

	9
	출전선수
	 이보미, 안신애, 양수진, 문현희, 유소연, 서희경 등 

	10
	중계방송
	 J골프 / MBC 스포츠플러스 / i-Golf / 네이버 

	11
	방송일정
(동시생중계)
	J골프 / MBC 스포츠플러스 / i-Golf / 네이버 (생중계)
12:00 ~ 15:00 (1라운드)
12:00 ~ 15:00 (2라운드)
12:00 ~ 15:00 (3라운드)
12:00 ~ 15:00 (4라운드)

	12
	연 락 처
	넵    스 - 이승언 부장 010-8247-3621
스포티즌 - 김평기 이사 010-5288-4513


◈ 대회프리뷰
올시즌 판세의 분수령! 넵스 마스터피스 2010
KLPGA투어 2010시즌 12번째 대회인 ‘넵스 마스터피스 2010’(총상금 6억 원, 우승상금 1억2천만 원)이 오는 19일(목)부터 나흘간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더클래식 골프&리조트(파72, 6,402야드)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 대회를 맞는 ‘넵스 마스터피스’는 지난해 성공적인 첫 번째 대회에 이어 올해는 대회 콘셉트를 강화하고 메이저급 상금 규모에 걸맞게 대회 자체의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넵스는 이번 대회의 총상금을 기존의 5억 원(우승상금 1억 원)에서 6억 원(우승상금 1억 2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회 규모 또한 3라운드에서 4라운드로 확대했다. 

지난주 열린 ‘하이원리조트컵 SBS 채리티여자오픈’에 연이어 상금규모가 큰 대회의 우승컵을 향한 선수들의 각오 또한 남다르다. 하반기 가장 뜨거운 여자는 단연 안신애(20,비씨카드)를 꼽는다. 하반기 첫 번째 대회인 ‘SBS투어 제1회 히든밸리 여자오픈’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안신애는 기세를 몰아 지난주 대회에서도 뒷심을 발휘해 역전 우승을 거두며 올시즌 최초로 2승 고지에 올랐다.

안신애는 “첫 우승을 차지하고 자신감을 얻은 것이 (예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다. 아직도 우승을 확정 지었을 때의 퍼트감이 느껴진다. 낚시할 때처럼 손맛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안신애가 올시즌 KLPGA투어에서 돌풍을 넘어 태풍으로 가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드리이브 비거리다. 안신애의 올시즌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는 240야드로 82위에 해당한다. 투어 정상급인 서희경(24,하이트)1위-262야드, 양수진(19,넵스)2위-260야드, 이보미(22,하이마트)6위-259야드 등에 비해 20야드 가량 짧다. 
안신애는 최근 늘어난 선수들의 드라이브 비거리에 대해 “예전에는 (나의) 비거리가 짧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올시즌 들어 우승권의 선수들과 비교 했을 때 비거리가 짧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신애는 “내 체형으로 비거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계훈련기간에도 비거리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모든 샷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샷의 정확도를 높이니 퍼트가 편해졌고 게임 운영에도 자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시즌 상금 3억 원 돌파가 예상되는 안신애는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시합하는 것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익숙한 것은 아니다. (안신애는 뉴질랜드에서 4년간 국가대표를 지낸바 있다.) 한라산 인근에서 대회가 열릴 때면 마운틴(한라산) 브레이크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니 퍼트에 더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의 라인, 라이를 읽고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신애는 “뉴질랜드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적응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며 제주도의 변화무쌍한 날씨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 디펜딩 챔피언 이보미 또한 대회 2연패를 각오로 출전한다. 이보미는 “지난주 기온과 날씨의 변화가 심해 컨디션 조절하는 것에 애를 먹었다.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톱10에 든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미는 “상반기를 마치고 많은 분들께서 상금순위와 대상포인트 등을 말해주셔서 타이틀에 대한 욕심을 낸 것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제는 상금순위와 대상포인트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대회 자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LPGA투어 통산 2승을 기록중인 이보미는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2승을 거둔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보미는 “작년에도 바람 때문에 샷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내) 샷의 탄도가 낮고 공에 힘이 실리는 스타일이라 바람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런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회는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말했다. 
양수진은 올시즌 투어 정상급의 드라이브 비거리(2위,260야드)와 퍼트(평균퍼트1위, 30.16개)로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평균퍼트71위,31.64개)와 비교해 퍼트 실력이 향상된 것에 대해 양수진은 “하루 5시간 이상 퍼트 연습에만 몰두했다. 또한 심리적인 부분이 퍼트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 퍼트와 심리에 관한 책을 다수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수진은 “신인 시절부터 변함없는 후원 해주시는 넵스에서 주최를 하는 대회인 만큼 좋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올시즌 들어 문현희(27,하나금융그룹)의 약진이 눈에 띈다. 지난주 대회를 포함해 올시즌 3차례 2위에 오른 문현희는 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인하대 스포츠심리학과 박사과정 중인 문현희는 “지난해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바로 심리적인 부분이다. 학업과 투어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만만치 않지만 맨털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현희는 “지난주에는 추위를 느낄 만큼 서늘한 날씨였지만 이번 대회는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날씨가 변수가 될 것 같다. 체력관리를 위해 훈련과 휴식량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 아직 쇼트게임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를 더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초미의 관심사는 서희경의 국내무대 복귀였다. 지난주 대회에서 공동 3위에 올랐던 서희경은 본인의 복귀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희경은 “경기 하기에 날씨가 좋지 않아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초 목표인 경기감각을 찾은 것 같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국내무대에서 우승이 없는 서희경은 “당초 올시즌 목표를 5승으로 잡았는데 해외투어와 병행하는 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반기 일정은 국내무대에 전념하기로 정한 이상 최대한 빨리 첫 승을 하는 것이 목표다.”고 하반기 각오를 밝혔다. 

이밖에 제주도에서 우승경험이 있는 유소연(20,하이마트), 김혜윤(21,비씨카드), 김보배(23,현대스위스금융그룹) 등이 이번 대회의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한편, 여자유러피언투어(LET)에서 활약중인 러시아의 미녀 골퍼 마리아 베르체노바(23)가 초청자격으로 참가해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홀인원의 추억, ‘넵스 마스터피스’
‘넵스 마스터피스’는 홀인원과 인연이 깊다. 한해 평균 KLPGA투어 홀인원 수는 10여 개 안팎으로 대회 당 0.5개에 못 미치는 숫자다. 하지만 지난해 ‘넵스 마스터피스’에서 김희정(39,트레비스)이 12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며 부상으로 아우디 A6 2.0 TFSI를 받는 등 총 5개의 홀인원이 나와 KLPGA투어 1개 대회 최다 홀인원의 기록을 세웠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에 12번홀(파3, 180야드)과 17번홀(파3, 150야드)에 홀인원 부상을 내걸었다. 12번홀은 넵스의 ‘주방가구 맞춤 설계 시공권’과 17번홀은 6천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가 부상으로 걸렸다. 이번 대회에서도 홀인원이 나와 ‘넵스 마스터피스’가 홀인원과의 인연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대회 코스안에 예술 작품을 설치해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던 ‘넵스 마스터피스’는 올해의 콘셉트를 ‘Moment made by green’ 으로 정하고 환경에 대한 넵스의 브랜드 철학을 반영시켜 5명의 주목 받는 국내 작가들의 자연주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꿈의 주방’을 모토로 맞춤형 주방가구 전문기업 ㈜넵스가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넵스 마스터피스 2010’은 J골프와 MBC 스포츠플러스, i-Golf, 네이버를 통해 동시 생중계 된다. 
KLPGA 
전략마케팅팀 
장정원 대리
◈ 코스소개
	아웃코스(밸리코스)
	인코스(마운틴코스)

	홀
	야드
	파
	홀
	야드
	파

	1
	376
	4
	10
	357
	4

	2
	540
	5
	11
	380
	4

	3
	364
	4
	12
	180
	3

	4
	353
	4
	13
	518
	5

	5
	135
	3
	14
	370
	4

	6
	342
	4
	15
	512
	5

	7
	140
	3
	16
	380
	4

	8
	560
	5
	17
	150
	3

	9
	380
	4
	18
	365
	4

	OUT
	3,190
	36
	IN
	3,212
	36

	TOTAL
	6,402 
	72 


◈ 2010 시즌 주요기록
▶상금랭킹◀

2010 하이원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 종료시점
	순  위
	이  름
	상금(원)
	수령대회수
	참가대회수

	1
	안신애 
	299,331,250
	9
	10

	2
	양수진 
	246,962,917
	10
	11

	3
	문현희 
	192,850,000
	8
	10

	4
	이보미 
	186,210,666
	10
	10

	5
	유소연 
	177,351,666
	10
	11

	6
	이정민 
	170,607,618
	6
	9

	7
	김혜윤 
	154,592,083
	11
	11

	8
	김보배 
	149,419,062
	10
	10

	9
	조윤지 
	147,404,258
	10
	11

	10
	홍란 
	138,073,083
	10
	10


▶대상 포인트 및 신인상 포인트◀
 2010 하이원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 종료시점
	정규투어(대상) 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1
	이보미 
	182
	1 
	조윤지 
	633

	2
	안신애 
	174
	2 
	이정민 
	507

	3
	유소연 
	142
	3 
	이승현 
	496

	4
	양수진 
	134
	4 
	허윤경 
	454

	5
	홍란 
	117
	5 
	장민정 
	307

	6
	김보경 
	113
	6 
	이미림 
	248

	7
	이현주 
	91
	7 
	김초희 
	240

	8
	홍진주 
	81
	8 
	남지민 
	232

	9
	조윤지 
	77
	9 
	김다나 
	187

	10
	문현희 
	76
	10 
	김자영2 
	157


▶평균타수◀
2010 하이원리조트컵 SBS 채리티 여자오픈 종료시점
	순위
	이  름
	평균타수
	참가대회수

	1 
	이보미 
	70.92
	10

	2 
	서희경 
	71.27
	7

	3 
	안신애 
	71.29
	10

	4 
	홍란 
	71.32
	10

	5 
	유소연 
	71.48
	11

	6 
	양수진 
	71.63
	11

	7 
	김보경 
	72.04
	10

	8 
	김혜윤 
	72.18
	11

	9 
	윤슬아 
	72.25
	10

	10 
	조영란 
	72.29
	11


